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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
2022년 11월 28일 (월) 조진영노동안전보건담당 010-9913-9250

(우)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| 대표전화 (02)2670-9100 | FAX (02)2635-1134 

창원지법은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기각하고, 

엄중히 처벌하라!

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

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탄원 전달 

기자회견

○ 일시 :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13시 30분

○ 장소 : 창원지방법원 앞 

○ 주최 : 민주노총/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

1. 취지

- 올해 2월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16명의 노동자에게 급성 간 중독 일으킨 두성산업은 처벌을 회

피하기 위해,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을 창원법원에 신청했습니다. 

-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악의 시도에 검찰이 기소를 지연시키는 등 무력화의 흐름이 가속화되

고 있습니다. 경영계의 개악 요구를 넘어서, 이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

나서서 위헌 주장을 하며 법의 엄중한 집행을 흔들고 있습니다. 

- 창원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게 된다면 두성산업의 재판이 중단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진

행중인 다른 사건들에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1명이라도 더 

줄이기 위해서,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의 노력으로 제정한 법을 두성산업과 법무법인 ‘화우’

가 흔들고 있습니다.

- 이에 민주노총은 창원법원이 위 신청을 즉각 기각시키고, 법의 엄중한 집행과 처벌을 촉구하는 

행동을 선포하고,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와 한 달 동안 법원 앞 1인시위 진행하는 동

시에 전조직적으로 탄원 서명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. 

-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간절한 요구를 담은 탄원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. 

- 언론 및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. 

2. 기자회견 프로그램

- 사회 : 민주노총 조진영 노동안전보건담당

내용 발언자

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규탄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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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끝)

(노동안전보건위원장)

중대재해 대응과 엄중 처벌 촉구
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이용관 공동대표

(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‘다시는’)

위헌 주장 비판과 기각 촉구 행동
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 경남본부 민변 경남지부 김

태형 변호사

두성산업 중대재해 책임자 엄중 처벌 금속노조 경남지부 안석태 지부장

기자회견 낭독 화섬부울경지부 윤위준 노안위원장

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 촉구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참가자


